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대우조선해양건설 김포 물류창고 현장 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7.14. 16:30 

□ 시공사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2021년 시공능력평가 82위)

□ 현장개요

   ◾현 장 명 : 김포 대포산업단지(A7-2)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261-2)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4678㎡

   ◾공사금액 : 493억원

□ 재해내용

  ‘22.07.15(금) 07시 40분경 현장입구 2번게이트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골 하역작업 진행 도중, 

    철골 거더가 전도되어 피재자(화물차 운전원) 하반신에 협착. 

□ 현장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중량물인 철골거더 하역중 낙하위험반경에 화물차 운전원 접근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재해사례 전파 

 ▷ 자재(중량물) 하역 작업시 화물차 운전원 등 낙하 위험 반경 출입통제 조치 철저

 ▷ 중량물 하역 작업이 포함된 공정은 위험성평가시 상기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실시 



■ 언론 보도자료(한국경제 외)

대우조선해양건설 김포 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중"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김포 스마트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5일 김포 양촌읍에 소재한 물류센터 건축 현장에서출입구에서 
지게차로 자재를 하차하던 근로자가 충돌 및 협착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양촌읍 대포리 일원에 조성되는 950억원대 규모의 공사이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 관계자들이 상하차 작업구간에
서는 중량물 낙하위험구역의 출입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지만 2019년 사모펀드에 인수됐가가 한국코퍼
레이션그룹 계열사인 한국테크롤로지에 매각됐으며, 근로자수 400명대의 중견기업이다.


